
문화

광주극장서만나는칸영화제화제작

클로즈 리턴투서울 개봉

관람객에선물증정이벤트도

세계 3대 영화제로 꼽히는 칸영화제가 올해

76회를맞았다. 오는 16일개막을앞두고 2022

년 칸영화제 화제작을 만나는 칸영화제 스페

셜 이 광주극장에서열린다.

먼저3일개봉하는 클로즈 는서로가세상의

전부였던레오와레미,두소년이마주해야했던

시리도록아름다운계절을담은드라마로첫장

편 걸 로 제71회 칸영화제에서 황금카메라상

을 비롯한 4관왕에 등극하며 화려하게 데뷔한

루카스돈트감독의신작이다.

친구들로부터관계에대한의심을받기시작

한이후, 마음의균열을경험하게된어린소년

들의감정을섬세하고세밀한시선으로담아내

며제75회칸영화제심사위원대상을받았다.

이번영화가데뷔작인주인공에덴담브린과

구스타브드와엘은드라마에완성도를더하는

놀라운연기력으로크게주목받았다.

같은날개봉하는 리턴투서울 은우연히자

신이태어난서울로돌아오게된25세프레디가

한국부모를찾으면서시작된운명적인여정을

담았다.

프랑스영화계를이끌차세대주자로떠오른

데이비추감독이2011년부산국제영화제방문

당시한국인입양아친구의한국가족과의만남

에동행한경험에서영감을받은작품이다.남들

이정해놓은틀에맞추기보다스스로저항하며

정체성을찾아가는여성의이야기다.

영화는지난해칸영화제주목할만한시선초

청을시작으로LA비평가협회뉴제네레이션상,

보스턴비평가협회작품상을수상했다.

배우경험이전무한미술아티스트박지민의

첫데뷔작임에도불구하고직관적인캐릭터해

석으로이제껏본적없는신선하고탁월한연기

를선보이며호평을받았다.

10일개봉하는 토리와로키타 는제75회칸

영화제 75주년 특별기념상을 수상한 세계적인

거장감독다르덴형제의작품이다.올해전주국

제영화제개막작이었던영화는누나와함께살

고싶은토리와취직을해서토리를학교에보내

고싶은로키타가서로의보호자가되기로결심

하며살아남기위한이야기를담고있다.칸영화

제공식상영후, 10분간의감동적인기립박수

와해외언론의뜨거운극찬을받았다.

지난해 황금종려상 수상작으로 올해 아카데

미시상식작품상, 감독상, 각본상후보에오른

슬픔의삼각형 은17일개봉한다.영화는돈이

모든것을결정하는호화크루즈에탑승한이들

의예측불가계급전복코미디다.

각본까지쓴루벤외스틀룬드감독은2017년

더스퀘어 로이미황금종려상을수상했었다.

행사기간관객을위한다양한이벤트도마련

했다.영화클로즈를관람하는선착순50명에게

는 클로즈 시네마 보딩패스 를, 리턴 투 서

울 을관람객선착순 30명에게는 A3 메인포

스터 를증정한다. /이나라기자

132023년 5월 3일 수요일

새로운변동과파동 4인 4색

서지훈 Blooming Sensibility ll조자연 경계

유 스퀘어청년작가단체전

내일부터금호갤러리1 2관

광주지역작가 4인으로구성된 De wave

단체전 WAVE OFVARIATION 이4일부

터17일까지유 스퀘어문화관금호갤러리1,

2관에서열린다.

DeWave 는최지을,조자연,서지훈,나소

연작가 4명으로구성됐으며지난해금호갤러

리유 스퀘어청년작가전시공모에선정됐다.

이번전시는 4인의작가들이새로운변동과

파동을가지고각자의개성과해석을통한예술

적영감을받은작업들을선보인다.

최지을 작가는 마음의 평화에 대해 말한다.

가만히감싸주는듯한항아리의형태를가져와

안정적인자연을닮고자하고한줄한줄성실

히쌓아올림을통해자연과도자기가버무려진

그 무언가에서 건네줄 수 있는 치유를 넌지시

바라며 작업에 임한다. 조자연 작가는 경계를

보여준다.글씨와그림,선과면,아날로그와디

지털.오늘날에그들의경계가모호해짐으로써

고개를들어싹트는새로움. 그신비로움에대

해캘리그라피로이야기한다

서지훈작가는보는사람으로하여금감성을

선물하고자한다. 관람자와관찰자, 말그대로

따뜻한 시선을 두고 지켜봐주는 이들을 위해,

그들속에아름답게피어날고귀한무언가를깊

이바란다.나소연작가는흐름속의기운,그것

의 긍정적인 촉진을 바라본다. 긍정의 빛깔을

띤 생각과 대화들은 서로 모여 기회의 흐름을

바꾸고더나아가삶의흐름을바꾼다생각하며

삶의변화에는내곁의누군가의공기, 그것이

끊임없는창조의선순환을불러온다말한다.

/최진화기자

무등도서관, 전라도감성 인문학강연

무등도서관이 강연 탐방 독서를 결합한 인

문학프로그램을운영한다.

지역어로소통하는전라도감성 을주제로

열리는인문학프로그램은오는 10일부터 7월

19일까지매주수요일총 11회에걸쳐진행된

다.전남대학교한국어문학연구소와함께지역

문화자산으로서지역어의가치를이해하고,대

중매체와문학등에표현된지역어를살펴보는

시간을갖는다.

또강연과연계해강진시문학파기념관과영

랑생가를탐방할예정이다.

수강을원하는시민은광주시립도서관홈페

이지와 전화(062-613-7727)를 통해 신청할

수있다. /최진화기자

광주시립합창단, 기획연주회 가족 공연

가정의달 5월을맞아당연시하고소원했던

가족간의관계를해소하고가족이라는의미를

되새겨볼수있는무대가열린다.

광주시립합창단은오는 11일오후 7시 30분

광주북구문화센터에서온가족이관람할수있

는기획연주회Ⅱ 가족 공연을선보인다.

첫번째무대는 가족이라는이름 을시작으

로 가족 간 사랑과 감사와 고마움을 표현하는

내아버지 , 엄마 등전체13곡을준비했다.

두번째무대는광주시립교향악단첼로주자

이후성의 특별출연 무대로 꾸며진다. 바흐의

무반주첼로모음곡 1번, 전주곡 (Suite No.

1Prelude)과생상스의 백조 (LeCygne)로

이어진다.

세번째곡 엄마 는첼로의감미로운반주가

더해져한층더감동의무대를선사한다. 마지

막 무대는 온 세대가 함께 듣는 가요합창으로

출발 , 사랑인가봐 , Happy Song 등흥

겨운멜로디와아름다운하모니로관객들의눈

과귀를즐겁게할예정이다. /이나라기자

리턴투서울 토리와로키타클로즈


